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이 오랜 기간 진행되어오면서 참여 단체들 스스로도 내부적인 역량 
강화와 질적 전환의 필요성을 느끼는 단계에 와있다. 경기문화재단도 현장의 상황에 대해 공감
하고 있으며, 이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소비하는 구조의 반복이 아닌 새로운 콘텐츠의 개발 
혹은 단체의 질적 전환을 위한 리서치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본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다.

  심사위원들이 동의한 선발기준은 (1)문화예술교육 분야 전체에 던지는 메시지로서의 의미가 
있는 시도인가 (2)단체가 지닌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역량과 활동 맥락상에서의 제안인가 (3)문제
의식과 그것을 풀어내는 방법론이 적절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제한된 기간과 조건 속에서 실현이 
가능한가였다.

  지원단체들 중 다수가 가지고 있는 안타까운 지점은 (1)문제의식은 절실하나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색을 어려워하는 것과 (2) 지원사업을 통해 가능한 
리서치 및 개발의 범위와 지원 사업 이후에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가늠하는 
것을 어려워한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 수준, 지역 수준에서 고립되어있는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영역 전반에 유의미한 성과 공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계획, 참여자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해보기 위한 도전적인 실험, 연차를 
거듭하면서 단순 프로그램 실행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철학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단계로 성장한 시점에
서의 필요를 보여주는 계획 등을 발견할 수 있어 기뻤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리서치 사업이 낯선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 많은 단체들이 열의를 가지고 지원해주었다는 점에서 향후 이와 같은 역량강화 
지원, 리서치 지원사업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